
MC: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. 6·4 지방선거가 끝난 결과 잘 아시지만 인
천광역시장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. 시의회도 지난 6기
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의석이 2/3를 차지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. 
확연히 달라진 7대 인천시의회. 어떻게 원구성을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새로
운 방향으로 운영이 이루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당이죠. 새누리당의 원내
대표를 맡은 오흥철 시의원과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
의원: 안녕하셨습니까.

MC: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MC: 한차례 낙선하시고 나서 시의원에 재선이 되신 건데 당선 소감 말씀해 
주실까요.

의원: 새누리당과 저를 시민과 지역주민께서 선택해 주셔서 무한 책임을 느
끼고 한 번 더 저 오흥철을 믿어주신 유권자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
니다.

MC: 네, 이번 지방선거. 세월호 참사 속에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 속에 치러
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차지했고, 의회도 다수 의석을 
차지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요. 시민들의 선택에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보
시는지요.

의원: 시민들께서 지난 4년을 지내보시면서 또한 먼저 8년 전의 안상수 전 
시장과의 비교가 있었다고 봅니다. 그것은 더 좋아지려는 기대에서 송영길 
시장을 택했지만은 그 분의 시정 행보를 보니깐 인천이 걱정스럽다는 표현, 
그리고 야당에 다시 시정을 맡겨선 안 되겠다는 절규어린 표심이라고 봅니
다.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해야겠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


MC: 네, 7대 의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포부로 시
의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가요.

의원: 여당이 다수이지만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
의논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
MC: 상생하는 의회 방점을 찍고 계시는군요. 7대 시의회 임기가 바로 7월 
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원구성 협상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한구 시의원으
로 결정이 된 거죠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원구성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.

의원: 이한구 대표를 한번 만나서 의논을 했고, 근시일내에 다시 만나서 자
세하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.

MC: 네,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, 새누리당에서는 부의장 
1석, 상임위 1석을 양보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.

의원: 제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.

MC: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.

의원: 부의장 1석과 상임위 2석을 요구하고 계신데.



MC: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달라 이런 얘기군요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무리하다고 보십니까.

의원: 저희로써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, 저희로써는 특별위원장직을 1석 더 
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

MC: 네, 특위 하나 더 주시겠다. 조금전 설명이 상생하는 의회를 만드시겠
다. 그랬는데 원구성부터 난항이 있는 모양이군요.

의원: 어차피 야당 의원들도 12분계시니깐 그분들끼리 의견 조율을 또 하셔
야 될 것이고 아직 의논 중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MC: 네, 상임위원장 자리가 총 몇 개 입니까.

의원: 5개 있습니다.

MC: 5개 중에 하나를 주시겠다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개를 달라 
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. 이건 결정 된 거는 아니고 단시일 내에 또 만
나서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니깐 결론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시민사회에서는 
시장도 새누리당이고 시의회 다수당도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집행부 견제, 
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어
떻게 보세요.

의원: 저희 의원님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여야간애 견제하고 협조가 적절
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.



MC: 알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 한 말씀
해주시죠.

의원: 존경하는 295만 인천 시민께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새누리당을 다수
로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저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
자세로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다. 인천시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을 할 
것이고 새누리당에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모든 분들께 일하는 것으로 보답
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MC: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7대 시의회가 되기를 
바랍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

의원: 감사합니다.

MC: 지난 6기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의석이 2/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인천
시의회가요. 7대 인천시의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은 오흥철 시의원과 말씀
을 나눴습니다. 현재까지는 당선인 신분인 거죠.


